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3.16)

□ 2021.3.16.(화) 09:21:02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3월 15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3건, 모두 해외유입 사례(쓰촨 6건, 상하

이 5건, 톈진 1건, 장수 1건)

□ 2021.3.8.(월)~3.16.(화)

ㅇ 中 신규 확진자 13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15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3명(해외유입 13명), 신규 퇴원 환자가 6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0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182명(해외유입 178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62명

(해외유입 5159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5244명(해외유입 4981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311명(퇴원 환자 1만 769명, 사망자 203명 포함), 마

카오특별행정구에서 48명(퇴원 환자 47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990명(퇴원 환자 951명, 사망자 10

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3.16.)

ㅇ 브라질 “中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주앙 도리아 브라질 상파울루주 주지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브리핑에서 권위 있는 의료연

구기관 부탄탕연구소와 상파울루대학이 공동 진행한 연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제약사 시노

백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이 브라질∙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마스 코바스 부탄탕연구소 소장은 브라질과 영국, 남아공에서 나타난 B.1.1.7, B.1.315, B.1.1.28 

등 변이 바이러스 3종이 모두 브라질 코로나19 환자에게서도 검출됐으며 아마조나스주에서 발견된 

B.1.1.28 유래 P.1 변이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번졌다고 밝혔다. 이 변이 바이러스

는 E484K, K417T, N501Y 등 여러 곳에서 돌연변이가 확인됐다. 브라질 연구학자는 이런 변이 바이

러스는 일반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날 부탄탕연구소는 “연구의 예비 결과는 중국 백신 3단계 시험에 참여한 지원자 35명으로

부터 얻은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 체내에서 혈청을 추출한 다음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배양접시에 넣은 결과 혈청 중의 항체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중국 백신 중의 불활화 바이러스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이 일으킨 면역반응을 이용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불활화 백신은 

더욱 전면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탄탕연구소는 조만간 해당 연구의 상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人民网, 2021.3.12.)


